
광부 보도자료

보도시점
(인터넷) 2025. 1. 12.(일) 11:00

 (지면) 2025. 1. 13.(월) 조간
배포 2025. 1. 10.(금) 오후

설 명절, 안심하고 수산물 소비하세요
- 1. 13.(월) ~ 27.(월) 간 제수용 수산물과 원산지 표시 위반 잦은 품목 등 점검
- 전통시장,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판매처 대상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

구매할 수 있도록 1월 13일(월)부터 27일(월)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

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
주요 점검품목은 명태, 조기, 전복, 옥돔 등 제수용 수산물과 원산지 거짓

표시 위반 사례가 많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활참돔, 활방어 및 활암컷대게

등이다. 이들을 취급하는 전통시장, 마트 등 수산물 판매업체와 명절에 방문이

증가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사전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.

점검 과정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

이하 벌금을 부과하고,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,000만 원 이하의

과태료를 부과한다.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명절 기간에 국민께서 많이 찾으시는 마트,

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서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하실 수 있도록 꼼꼼히

점검할 계획”이라며, “정부는 명절 기간 이외에도 상시로 급식업체 등 수산물

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주요 업종에 대해 원산지 표시 제도 이행현황을 점검해

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 책임자 과  장 강거영 (044-200-5940)

<총괄> 수산물안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윤복근 (044-200-5414)

담당 부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책임자 과  장 김종모 (051-400-5750)

품질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김덕균 (051-400-5795)

 

http://www.korea.kr

